
석유화학제품 중국 수출 불안
중국, 수입환경관리 등록 의무화 … 정치불안·규제강화로 위축

석유화학제품의 중국수출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들어 중국정부가 화학제품 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규정을 본격적

으로 실시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중국 수출입기업들은 6월말까지 중국 환경보호국에 수출입

제품 등록을 마쳐야 하며, 환경보호국에서 발급하는「수입환경관리 등록증」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

게 됐다. 

따라서 6월말까지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중국수출이 불가능하게 돼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

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중국 환경보호국은 자국내 화학 수입품에 대해

I t e m별로 일반화학제품의 경우 2 0 0 0달러, 유

독성물질에 대해 1만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

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게됐다.

중국 환경보호국이 정한 유독물질에는 Ac ry -

l o n i t r i l e을 비롯해 A l d r i n·D D T·H ex a c h -

l o ro b e n z e n e·Cyanide 등2 7개 품목이 포함되어

있는것으로알려졌다. 

또 1류화학품에는 Fo r m a l d e hy d e·E t hy l e n e

O x i d e·C l o ro fo r m·P h e n o l·To l u e n e·

Naphtalene 등 총 1 8개 품목, 2류화학품에는

Ac e ty l e n e·A n t i m o ny화합물·B e n z e n e·

B u t a d i e n e·B u t a n o l·C a p ro l a c t a m·

Xylenol 등 총 5 7 6개품목이 해당돼 주요 석유

화학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.

그러나 합성수지제품은 PVC를 제외한 대부분

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간원료도 제외

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내 화학업계는 물론 정부나 협회차원에서도 아직 아무런 대응

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중국의 환경등록증 의무화 요구는 9 4년 중순부터 예견되었으며 9 5년초 가시화되었으나 사실상 업계

나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지내오다 6월 들어서야 신청품목 및 신청절차 등을 파악하기에 급급하

는 등 국가차원의 정보체계나 대책마련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.

그 외에도 최근 중국의 정국불안과 규제강화, 그리고 미국·유럽에서 화학제품이 유입돼, 중국의 수

출입이 위축되고 있으며 동남아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는 등 이상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

졌다.

따라서 국내 화학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중국 수출입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획득과 각종

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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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화학제품 등록현황

품 목구 분 수 수 료

유독화학품

제1류화학품

제2류화학품

합 계

Ac rylonitrile, Aldrin, DDT,

F l u o roacetamide, Cya n i d e ,

H ex a c h l o robenzene 등2 7개

품목.

C h l o ro e t hy l e n e ,

Fo r m a l d e hyde, Ethy l e n e

Oxide, Cloro form, Phenol,

Toluene, Naphtalene 등1 8

개 품목.

Ac e t a l d e hyde, Acetic acid,

Ammonia Aniline,

A n t i m o ny 화합물, Benzene,

Xylene, Butadiene,

Butanol, PVC 등5 7 6개 품목

총 6 2 1개 품목

I t e m당 2 0 0 0달러

I t e m당 1만달러


